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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솔로 이코노미‘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1인가구 증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
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27.2%에 달한다고 한다. 1990년 1인 가구의 비중
이 9%대에 그쳤었다. 30년 전인 1985년과 비교하
면 8배 가까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숫자이다.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등장

‘솔로 이코노미’라는 용어는 2012년 미국 뉴욕대
의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가 <고잉 솔로, 싱글턴
이 온다(Going Solo: 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2012)>라는 
저서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널
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20~30대 싱글 남성 혹은 

여성’의 증가와 함께 솔로 이코노미는 단순히 경제
적-인구학적 동인에서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됐다. 여
기에 과거에는 솔로 이코노미에 고려되지 않았던 ’
40대 이상 미혼 인구’ 혹은 ’60대 이상 중장년 인구’
들이 대거 1인 가구 형성에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20~30대 젊은이들보다 강한 경제력을 지닌 
소비의 주체들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장기적 경기 
침체, 경제적 자립의 연기, 평균수명 상향으로 인한 
노령 인구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최근 ‘혼밥(혼자 밥 먹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 ‘혼
영(혼자 영화 보기)’ 등 혼자 즐기는 문화가 유행하
는 것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또한 1코노
미, 싱글슈머 등 솔로 이코노미를 뜻하는 다양한 신
조어들의 탄생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1인 가구의 증가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
의 취향에 맞추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 투자하
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한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

솔로 이코노미의 등장에 따른 변화들에는 무엇이 있
을까? 대표적으로 편의점의 활황, 온라인 소비의 증
가, 공유경제의 확산을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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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증가와 솔로 이코노미

1985년 66만 1,000가구

2015년 506만 1,000가구

30년 사이 7.7배 급증

▲ 출처 : 통계청, 2015년 기준

[ 1인 가구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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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 활황
국내 편의점은 1989년이 최초였다. 일본에 비해 약 
15년 가량 늦었지만 그 사이 압축성장해 어느덧 일

본 편의점 업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말 점포당 인구 수 기준으로 일본의 2320명 
대비 현저히 적은 1616명을 기록하고 있다.

편의점의 주 고객 역시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 

[ 가구원 수 비율 변화 양상 ]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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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현황 및 성장추이 분석 ]

▲ 출처 : 상공회의소 유통백서, 2017년 조선비즈 유통포럼 필자의 발표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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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거래되고 있다. 직장에 다니느라 집안일을 제때 
챙기지 못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수거와 배달까지 포
함한 세탁 서비스와 저렴한 시간당 요금을 제공하는 
청소 서비스, 원룸 등 소규모 이사를 도와주는 서비
스도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예약하
고 결제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구 규모가 작은 만
큼 그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장
점도 갖추고 있다. 

또한 1인 가구를 겨냥해 다른 사용자들의 리뷰를 제
공하고 사후서비스를 강화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
일 것이다.

3) 공유경제의 확산
1인 가구의 증가는 공유경제의 확산으로도 연결되
고 있다. 공유 경제 모델은 기존 자동차나 생활서비
스 등이 대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경계가 확대
되고 있다.

한국 편의점산업협회의 통계를 보면 2015년 편의
점 이용 고객의 연령 분포는 30대가 41.4%, 20대가 
28.1%, 50대가 15.3%, 40대가 13%, 20대 이하가 
2.2%로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20대부터 50대 이
상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다. 퇴근길 편의점에 들러 
쇼핑하는 직장인을 가리켜 ‘편퇴족(편의점 퇴근족)’
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편의점의 인기와 함께 간편식 시장 역시 빠른 성장
세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0년 약 7700억원에서 
이후 매년 평균 17% 이상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약 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까지 간편식 관련 시장은 7조 규모까지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간편함을 
선호하는 1인 가구 소비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 온라인 소비의 증가
온라인 및 모바일 구매 비중의 증가도 1인 가구의 
증가와 무관치 않다. 2016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4조 9134억원으로 전년대비 20.5%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4조 
7031억원으로 41.9% 증가했다. 

4인 가족으로 대표되는 다인 가구의 쇼핑 패턴이 주
로 주말 도심의 백화점 또는 근교의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졌다면, 1인 가구는 한꺼번에 장을 보기보다 
필요한 물건을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것
을 선호한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소셜커머스’와 ‘대형마트 온라
인 몰’을 중심으로 당일배송‧익일배송 서비스가 확
산되기 시작했고,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여겨졌었던 ‘신선식품’ 등도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
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인 가구를 위한 소
포장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도 많다. 

1인 가구를 위한 생활서비스도 온라인을 통해 활발

▲ 출처: 유성산업개발                ※ 2015~2020년은 업계 추정치

(단위 : 실)

[ 커지는 셰어하우스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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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
는 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셰어
하우스’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인이 하나의 집에 모여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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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과 같은 개인공간은 따로 사용하고 거실과 화장
실, 욕실 등은 공유한다. 비용은 원룸에 들어가는 월
세와 큰 차이는 없지만 보증금이 100만 원 안팎에 
불과하고 넓은 거실과 주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에 가성비 측면에서 원룸이나 고시원에 비해 탁월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공유경제는 ‘규모의 경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
는 1인 가구에게 대안적 소비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이론적으로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규모
의 경제’를 이룰 수 없어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4인 가족이 사용할 자동차를 2000만 원에 구입한다고 
할 때 독신 가구가 쓸 자동차를 5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1인 가구들은 공유경제
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주지 못하는 혜택을 꾀한다. 
이들은 자동차를 굳이 구매하지 않고도 ‘카셰어링(car 
sharing)’이나 ‘라이드 셰어링(ride sharing)’을 통해 
원하는 곳으로 편안하게 이동한다. 렌터카, 택시와 유
사하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이용이 훨씬 간편하다. 오
랜 시간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자원 효율적, 환경친화적이다.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 타인과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문화 확산도 큰 틀에서 보면 공유 경제의 
한 단면이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밥 먹는 것도 만
만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요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소셜 다이닝 개념이 
탄생했다.

향후 전망 및 기업들의 대응

위의 사례들처럼 ‘솔로 이코노미’는 빠르게 진화 중
이다. 더 이상 20~30대 싱글의 전유물도 아니다.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것
이다. 

1인 가구 비중은 2045년 36.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즉, 2045년이 되면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가장 대중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
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심 고객으로 떠오른 1인 가구를 공략하
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간편식품, 소용량 제
품 등 단순히 1인 가구의 규모에 맞춘 제품을 판매
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나
서야 한다.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속속 개발되고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이제 소비자의 구
매 패턴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제때 ‘알아서’ 추천해야 한다. 1인 가구는 직장과 집
안일을 병행하느라 시간이 부족해, 익숙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가성비’ 또한 1인 가구의 중요한 구매결정요인이
다. 가장 싼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음에 
드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한다. 
저렴한 가격 외에도 ‘디자인이나 실용성, 안전성’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취미나 자기계발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도 
1인 가구의 특징이다. 이들을 위한 문화, 교육 시장
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사후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들은 주로 웹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다. 즉, 이용 후기들이 SNS나 커뮤니티
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순히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빨리 배송하
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고객
들의 만족도와 로열티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
다. 광고와 마케팅 역시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하도
록 진화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지표    2017년 8월 21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5 2016(E
IMF OECD

2017(E 2018(E 2017(E 2018(E

한국 2.8 2.8 2.7 2.8 2.6 2.8

세계 3.4 3.2 3.5 3.6 3.5 3.6

미국 2.6 1.6 2.1 2.1 2.1 2.4

중국 6.9 6.7 6.7 6.4 6.6 6.4

일본 1.1 1.0 1.3 0.6 1.4 1.0

EU 2.0 1.8 1.9 1.7 1.8 1.8

2. 환율·유가1)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원/달러 1,131 1,161 1,145 1,135 1,133 1,125 1,130 1,134

원/엔 934 1,068 1,013 1,004 1,029 1,003 1,019 1,009

원/위안 180.1 174.4 167.2 164.8 164.5 163.5 166.1 167.5

원/유로 1,255 1,283 1,219 1,213 1,213 1,245 1,269 1,306

유가(Dubai) 32.2 53.8 55.2 50.8 50.2 50.1 46.5 50.4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1.9 3.0 4.2 4.1 3.5 2.6 1.5 -

소매판매 4.1 4.3 0.5 1.2 2.6 1.5 1.0 -

설비투자 6.9 -1.3 19.5 23.4 14.3 19.5 18.7 -

수출 -8.0 -5.9 20.2 13.1 23.8 13.2 13.6 19.5

수입 -16.9 -6.9 24.0 27.7 17.3 19.1 19.8 14.5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


